






실험 제목  내 치아 모형 실험 원리  치아의 구조와 기능, 치식
실험 시간  50분 실험 분야  생물 실험 방법  개별 실험
세트구성물 알지네이트, 석고, 숟가락, 종이컵2, 계량컵, 나무젓가락
교사준비물  깨끗한물, 코팅스프레이(투명, 금, 은 등) 학생준비물  가위, 펜
실험 결과  치아의 모형(위, 아랫니) 1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실험팁

 TIP 1. 알지네이트의 반죽 시간은 1분~1분30초입니다. 이후에는 굳기 시작하므로 빠르게 반죽하세요. 
조작이 어려운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 선생님께서 직접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TIP 2. 알지네이트 1명분은 10g으로, 들어있는 계량컵에 꼭꼭 눌러 담아 깍아서 1컵입니다.
 TIP 3. 알지네이트를 반죽할 때는 최대한 덩어리 지지 않도록 골고루 하여야 예쁜 모형이 만들어 집니

다.
 TIP 4. 틀을 만들 때는 윗니와 아랫니를 처음부터 나누어 만드셔도 됩니다.
 TIP 5. 1명분의 알지네이트를 개면 윗니, 아랫니 각 1개씩의 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윗니틀을 

만드는 동안 남은 알지네이트가 굳을 수 있으므로 반씩 개어 사용하거나, 둘이 나누어서 사용하
도록 유도하십시오.

 TIP 6. 석고용기 1개로 치아 모형(아래 윗니) 10개 이상 만들 수 있습니다. 활동 중 굳는 것이 걱정되
신다면 한번에 다 개지 마시고 반씩 나누어 개어 사용하세요.

 TIP 7. 석고를 틀에 부은지 약 15~20분이 지나면 위에서 만져보거나 옆에서 눌러 보아도 단단히 굳은 
것이 느껴집니다. 이때 알지네이트를 뜯어 내시면 됩니다.

 TIP 8. 석고는 손에 묻어나므로 락카(투명, 은색 또는 금색), 매니큐어(투명) 등으로 색을 칠하는 것이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교사용 실험 자료실 ■

내 치아는 몇 개인가요?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치아의 개수가 다릅니다. 스스로 거울을 보면서 세어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분류하여보는 것  

 도 좋습니다.(예 : 앞니 4(위)+4(아래)개, 송곳니 2+2개 등) 

1. 사람의 치아는 일반적으로 몇 개일까요?

 28~32개 입니다. 32개의 개수는 사랑니를 포함한 개수입니다.

2. 사람의 치아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원리학습을 참조하세요.

이 [tooth, 치아]  

척추동물의 입에서 소화를 돕는 기관이다. 음식물을 잘게 씹어 으깨거나 발음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발달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현저하게 다르다. 어류에서는 잘 발달되어 있으나 양서류의 두꺼비나 파충류

의 거북 또는 조류 등은 발달이 나빠 이가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퇴화되어 있다. 이의 수나 형태에

도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물의 종류나 연령의 판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 포유류 외의 동물에서는 개체

의 구강 내의 이가 거의 동형(同形)인데 이를 동치성(同齒性)이라 하며, 어류 ·양서류 ·파충류 외에 포유류

의 이고래 등에서 볼 수 있다. 사람 및 포유류에서는 구강 내의 각각의 이는 그 형태가 다른데, 이것을 이

치성(異齒性)이라고 한다. 파충류에서도 독뱀의 독니는 다른 이와 그 형태가 다르다. 이형치의 종류나 수 및 

배치를 식으로 나타낸 것을 치식이라 하는데, 이의 분류에 도움이 된다.

 이의 작용은 음식물을 잘게 씹어 으깨는 일과 발음이나 말을 하는 데 관계하는 것 외에, 일상생활에서는 

도구의 대용으로서 물어 자르거나 물거나 하는 일에도 사용된다. 동물에서는 투쟁할 때 무기가 되는 수도 

있다. 무척추동물에서는 이를 가진 것이 매우 적지만, 비록 이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구강 내에 있어 음식



물을 섭취하거나 씹어 부수는 척추동물의 이와는 그 기원이나 구조가 전혀 다르다. 그것을 엄밀히 말한다면 

이는 척추동물에 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성게의 이른바 ‘아리스토텔레스등(燈)’이라고 하는 이는 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분

쇄하는 작용도 강력하다. 이가 바꿔나는 것을 환치(換齒)라고 한다. 파충류 이하의 척추동물에서는 일생 동

안 자주 환치되지만 포유류에서는 한 번만 환치되고, 단공류(單孔類)나 바다소류[海牛類] 및 이고래 등에서

는 한번 난 이는 그대로 일생 동안 사용하며 환치되지 않는다.

 포유류는 한 번 환치하는 것이 특징이며, 최초에 나는 이를 유치(乳齒) 또는 탈락치(脫落齒)라고 하고, 두 

번째 나오는 이를 영구치라고 한다. 이 중에서 유치가 빠지고 새로 난 영구치를 대생치(代生齒)라고 하고, 

대생치가 아닌 영구치는 대구치(大臼齒)로서 12개이며, 환치하지 않는다.

치식 [齒式, dental formula]  

포유류에서 이[齒]의 종류와 수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하여 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가로선의 상하에 왼쪽

으로부터 상 ·하악의 한쪽의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의 수를 기입하

면, 그 종과 속이 이해될 수 있다. 

 포유류의 이는 이치성(異齒性)으로서 문치(앞니) ·견치(송곳니) ·소구치(앞어금니) ·대구치(뒷어금니)로 치열

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로선의 상하에 왼쪽으로부터 상 ·하악의 한쪽의 문치 ·견치 ·소구치 ·대구치의 수

를 기입한다. 각종의 치아의 양식은 그 종(種) ·속(屬)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므로 치식을 보면 그 종과 속이 

이해될 수 있다. 

 우변은 치아의 총수를 나타내고 있다. 돼지 또는 멧돼지의 치식이 포유류의 기본형으로 되어 있다. 

 

 

 

 

 


